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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 권익위, “국외영주권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모두에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 지급해야”…의견 표명

□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

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국외 이주자 중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

   ㄱ씨는 둘째아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

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

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

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

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

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

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

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하여 입대한 병

(兵)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역병과 같이 소

집해제 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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